


C  R  O  I  S  E  M  E  N  T  S 
 
 

L’ORME, boutique/galerie française de meubles designés accueille les artistes coréens 

contemporains de M&D ARTWORK !  

 

Cette rencontre esthétique interculturelle, intitulée « CROISEMENTS », prend la forme d’une 

exposition collective.  

  

Six artistes professionnels venus de tous horizons - Ga-Young GOOK, Jin-Eui HEO, Seo-

Youn JUNG, Hyun-Joo KIM, Jong-Min LEE et Kyung-Su YOU - présentent leurs travaux qui, 

par leur recherche et leur audace, manifestent une originalité surprenante. Avec un parti-pris 

d’éclectisme transverse, leur essence se complexifie d’une multiplicité de conceptions et de 

disciplines artistiques. Peinture, graphisme, photographie, artisanat d’art et céramique, le tout 

s’inscrivant dans une perspective esthétique où se croisent ‘l’Art, le meuble et le quotidien’. 

 

Cette collaboration entre L’ORME et M&D ARTWORK est animée par un profond souhait de 

tracer des itinéraires aventureux d’esthétisme en constantes métamorphoses, proposant de 

nouvelles perspectives sur l’art contemporain et sa place dans les espaces environnant notre 

vie de tous les jours.   
 

 

Commissaire d’Exposition Jeong-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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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현대 가구 디자인 부티끄/갤러리 L’ORME에서 M&D ARTWORK의 한국현대예술가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가구와 예술,  이 두 문화간의 미학적 만남은 « CROISEMENTS » 이란 제목 하에 
미술전시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러 예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여섯 명의 작가, 국가영, 
허진의, 정서윤, 김현주, 이종민 그리고 유경수가 각기 나름의 진지한 연구와 대담한 시도를 통해 
탁월한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들 작가는 다층적인 절충주의 철학에 근거

하여, 예술의 본질과 인식의 다양성을 복합적인 양상으로 작품 위에 그려내었습니다. 또한, 이들 
작가들이 선보이는 회화, 그래픽 디자인, 사진, 공예 그리고 도예 작품들은 모두 ‘예술과 가구 그리

고 일상’이 교차되는 미학적 관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L’ORME와 M&D ARTWORK는 현대 예술과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현대 예술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험적인 예술의 여정을 

다양하게 그려보고자 하는 공통된 바램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시기획자 이정민 




